
















아름다운교회 소식과 나눔

Northshore Arumdawn Church

새벽녁(Dawn)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화(Arum lily)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제 7권  29주 Jul. 17, 2022

주 • 일  • 예  • 배  
 Sunday Worship Service

 1부-09:00  /  2부-11:00                                                 ※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의부름       성령강림 후 제 6주

   ※여는찬송가       찬송가 21 (다 찬양하여라)

   ※성 시 교 독       교독문 67 (잠언 3)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공동의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 (주보 안쪽)

      경배와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천번을 불러도

      대 표 기 도       서민수 목사 (1부)  /  김경미 집사 (2부) 

      설         교

로마서에서 복음을 만나다 27 
‘아름다운 맺음말' 

 로마서 16:1-16 (신약261) 
정 요 셉 목사

      결단의찬양       선한 능력으로

      드림의시간       헌 금 위 원

      소식과알림       인 도 자

   ※파송의찬양       빛을들고 세상으로

   ※보냄의말씀       교독으로 (주보 안쪽)

   ※축         도       정 요 셉 목사

헌금은 들어오시며 준비된 헌금함에 정성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CONTACT
   PHONE  : 778.839.7414
   홈페이지 : www.arumdawnchurch.com
   E-MAIL  : info@arumdawnchurch.com

1. 주일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세요. 

2. 감 사 
아름청(청년부)의 여름수련회가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협력하고 기도해 주신 손길에게 감사드립니다. 

3. 아름틴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일시 : 8/12(금) - 8/14(주일) 
장소 : Camp Capilano (4077 Capilano Park Rd, North Vancouver) 
주제 : “Jesus Generation" 
신청및문의 : 서민수 목사 (604-518-5452) 
- 식사봉사로 섬겨주실 손길이 필요합니다. 

4. 아름키즈 (유치,아동부) VBS 
일시 : 8/22(월) - 8/24(수) 
장소 : Camp Capilano (4077 Capilano Park Rd, North Vancouver) 
주제 : "JERUSALEM - Marketplace" 
신청및문의 : 변희지 전도사 (778-957-1470) 
- 교사와 volunteer가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세요. 

5. 아름다운한글학교 등록 
7월까지 2022/2023학년 아름다운 한글학교 등록기간 입니다. 
(매주 토요일 09:30-12:30 / 필그림 하우스) 

6. 노아의 아침예배 
2주동안 노아의 아침예배는 자유롭게 드립니다. 

7. 중보기도 
출타중인 성도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8. 사역자 휴가 
정요셉 목사 : 7/18-8/4 

9. 섬김과 나눔 
친교간식 : 조대식 권사, 김향렴 집사 가정 / 정재찬 권사, 윤옥정 권사 가정 

10. 온라인 헌금 안내 
INTERAC e-Transfer로 헌금 (offeringnadc@gmail.com) 
security question:offering / answer:NADC 

2022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부르신 곳에서 천국 한 모퉁이 맛보며 예배하고, 
           보내신 곳에서 세상 한 모퉁이 바꾸며 살아갑니다. 

                                  (눅 17:21)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오솔길 
신앙과 일상이 아름다운 청지기삶 
마당과 광장에서 세워가는 하나님나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하나님의선교 
모두가 참여하는 따뜻한 소통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배 & 모임 안내

예배/모임 시 간  장 소

주일1부 예배 주일 9 AM  Delbrook Centre (Arbutus)

주일2부 예배 주일 11 AM  Delbrook Centre (Arbutus)

노아의아침예배 월-금 7 AM  온라인으로

유치/아동부예배 주일 11 AM Delbrook Centre (Ash ①)

청소년부예배 주일 11 AM Delbrook Centre (Ash ②)

청년부모임 주일 12:30 PM  Pilgrim House

금요기도회 금요 8 PM  Pilgrim House

중보기도모임 화요 11 AM  Pilgrim House

성경공부모임 수요 10 AM , 7:30 PM  Pilgrim House

전도폭발훈련 목요 7:30 PM  Pilgrim House

아 름 모 임 자유롭게  형편대로

양 육 과 정 상반기, 하반기  Pilgrim House

아름다운 한글학교 토요 9:30 AM Pilgrim House

섬기는 사람들

  정요셉 목사    (담임목사)               778.839.7414

  서민수 목사    (교육/아름틴)          604.518.5452

  박재희 목사    (행정/아름청)          236.866.6015

  안성대 목사    (예배/찬양)             604.968.9854

  변희지 전도사  (아름키즈/한글학교)  778.957.1470

예배장소 안내

  주일예배 : Delbrook Community Centre  (851 W Queens Rd. North Vancouver)

  주중모임 : Pilgrim House  (844 W 15th North Vancouver)  /  사무실

mailto:offeringnadc@gmail.com









 공동의 기도  예 배 섬 김 N

주       일 7/17 7/24 7/31

대표기도 (1부) 서민수 목사 박재희 목사 변희지 전도사

대표기도 (2부) 김경미 집사 정영희 권사 박정애 권사

헌금위원 권사회 권사회 권사회

안내위원   TBA

찬  양  팀 안성대, 유초엽, 이   혁, 장희원, 장유현, 천상기, 김준년, 김경미, 김선영, 문혜리

 지난주통계 (7/10) A
예 배 인 원 헌 금 통 계

주일1부예배 25 명 주일헌금 $1,375.00

주일2부예배 92 명 십  일  조 $3,700.00

아름키즈예배 35 명 감사헌금 $190.00

아름틴예배 26 명 선교헌금 $70.00

아름청모임 14 명 목적헌금 $100.00

합     계 192 명 합       계 $5,435.00

    교 회 학 교 D

7/18 (월) 7/19 (화) 7/20 (수) 7/21 (목) 7/22 (금)

히 10:26-39 히 11:1-12 히 11:13-22 히 11:23-31 히 11:32-40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랑의 하나님,   

땅의 일에 지쳐 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날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의 질서를 찾길 원합니다.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앞만 보고 걷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 없이 주저앉은 이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정하고 인색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 등록 안내 

✓ 환영합니다 :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첫 만남 : 예배 후 새가족팀을 통해 교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도와 기다림 : 얼마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등록에 관해 고민해 주세요. 

✓ 등 록 과 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름키즈 (유치,아동) 아름틴 (청소년) 아름청 (청년)

"Grace Review Day" 
변희지 전도사

"Jesus' Style Of 
Evangelism" (요 18:19-21) 

서민수 목사

"하나님나라 백성의 등불"  
(시119:105) 
박재희 목사

  노아의 아침예배 C

- 해외선교사역 / 과테말라 Quetzaltenango (한광득 선교사) 

- 홈리스사역 / Community of Hope (김용운 선교사) 

- 원주민사역 / Nanaimo Native Victory Church (조혁준 선교사) 

- 난민섬김사역 / FCC 네팔난민교회 (정원종 선교사) 

- 학원선교사역 / UBC,SFU 예수제자운동 (류대선 선교사)

보냄의 말씀

인도자 
한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여러분,  
주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보냄받는 일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함께 
아멘, 아름다운 맺음말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속에도 일치와 연합과 화해와 평화를 부으소서.

5 Urban 
Mission
세상한모퉁이

금 요 기 도 회 
7월,8월은 여름행사와 휴가로 인해 

금요기도회를 휴식합니다.

 【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10:26~39)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고의적이고 지속적
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
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상기시킵니다. 

 【화】 보증과 확증 (히11:1~12)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
을 확증해 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수】 “믿음의 상상력” (히11:13~22) 
앞서 열거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
향을 사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드
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삭과 야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미
리 보며 자녀들을 축복하였으며, 요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의 뼈를 
가져가라고 유언하였습니다. 

 【목】 믿음열전 (히11:23~31)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모세 부모의 용
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모세의 출애굽, 
“장자를 멸하는 자”를 무서워함으로 정하였던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 “믿음
으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던” 홍해 도하 등등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분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의인들의 믿음의 이
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11:32~40) 
기자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예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 대적들과 싸웠고, ‘믿음으
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
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히12:1~13)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더불어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
의 연단과 훈련이, 사생아 아닌 친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
다. 또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
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상기시키며 징계의 유
익을 역설합니다. 

【주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히12:14~29)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공동체 안에 죄의 씨앗이 없는지 살피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한 기자는 첫 언약을 받던 날의 두렵고 떨리는 장면과 새언약의 새롭
고 은혜로운 장면을 대조합니다. 그러나 두 언약의 지엄하심은 동일하기에 경건
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희지 전도사>

묵상가이드          ‘매일성경 QT’ (7월 셋째 주) / 히 10:26~12:29묵상가이드


